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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2018년
도 조사’ 중고등학교 자료 5,144명을 활용했고, 2017년 교육기본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학급을 표집단위로 크기비례확률
추출법을 활용하여 표집했다. 구조방정식과 다중집단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로, 첫째, 청소년들의 행복감에는 학업스트레
스, 친구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도 행복감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였고 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는 부모스트레스, 경제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둘째, 각 스트레스와 행복감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는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
스만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남녀차
이에 대한 다중집단 구조분석 결과, 두 집단구조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집단의 매개효과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은 학업스트레스와 경제스트레스만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여학생은 학업, 경제와 부모스트레
스가 학교생활적응을 통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대한 개입과 실천적 함의
에 대한 제안과 과제가 제시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and relationships of various stress, school life adjustment and
happiness factors among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dolescents. The structural model group effects
between boy and girl groups were also investigated. Data was employed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Well-Being Index Survey, 2018' while subjects of the analysis included 5,144 students. Based on 
the education statistics data, the sample was collected by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Results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first, school stress, friend 
stress, and look str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adolescent happiness. School life adjustment had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 adolescents' happiness. Parent stress, money stress and school str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school life adjustment.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life adjustment 
between stress and happiness was significant with parent, school stress, and financial stress. Third, 
results of the multi-group analysis by level and gender showed that the structure was similar between 
boys and girls, with the only differences among mediating effects. Boys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by school stress, and financial stress, while girls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by school stress, 
financial stress, and parent stres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o support the promotion of adolescent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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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일반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청소년
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기의 행복은 삶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 또는 
주관적 평가로 보는데 어린 시절의 행복감이 성인에 이
른 후에도 개인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1,4]에서
도 전체 발달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기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며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완화 또는 예방하기 
위한 논의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2]. 특히, 우
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행복도가 낮다는 
결과들이 제기되면서[3] 그 심각성이 인지되어 청소년들
의 행복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점차 늘고 있다.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행복도는 최근 조사에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1.9%로 OECD 국가(평균 
85.1%)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아직도 평균치에도 다다르
지 못하고 있다[4]. 또,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초등학교 후
반부터 중학교 시기에 걸쳐 느끼는 정도가 현저히 낮아
지고 있다고 한다[5].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개입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청소년 발달단계에서 핵심적이면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는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단계 중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이행
되는 과도기의 복잡한 시기이므로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시기이다[6]. 스트레스는 주관적 행복감을 
낮추는 부정적 정서의 예측변수이며, 정신건강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주면서 삶에 대한 의욕의 저하나 불면증, 무
력감, 우울 증상 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많은 
연구가 사회문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일반적인 
면을 주로 강조해왔다[5,8]. 더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서
는 학업, 또래 스트레스 같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연구가 
중요한데, 다양한 청소년기 일상 스트레스의 영향이 많이 
평가되지 못한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9]. 따라서 행복감
에 영향을 주는 중요 일상 스트레스로는 부모스트레스
[10], 학업스트레스[11], 친구스트레스[12], 외모스트레
스[13], 경제스트레스[14]가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스트
레스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 행복감의 다른 영향요인으로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생활적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발달과
도 관련이 깊고[15], 청소년기 학교적응 이후 성인기의 
사회적응을 예측하는 지표로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
다[16]. 청소년기 스트레스와 행복감과의 관계에서도 유
의미한 관계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2,3,13], 
행복과 관련해서도 증진시키는 매개요인의 역할을 하는 
결과들을 볼 수 있다[17].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복감 증진 연구를 위해서는, 세
부적인 일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같이 본 연구가 많지 않
으므로[9], 다양한 일상 스트레스 요인들과 학교생활적
응, 그리고 행복감과의 관계성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남녀차이에 관한 연구도 성별에 따라 행복감이 높거
나 별 차이가 없다는 다양한 결과[18]가 나타나고 있으므
로 행복감에 이르는 구조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한 연구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행
복감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남녀집단이 행복감에 이르는 이 구조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연구결과를 
실천적인 접근에 활용하면서 청소년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실천적인 제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 연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주요 스트레스(부모, 학업, 친구, 외모 경

제)는 학교생활적응과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2. 청소년의 주요 스트레스(부모, 학업, 친구, 외모 경
제)는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행복감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3. 청소년의 주요 스트레스(부모, 학업, 친구, 외모 경
제)는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남녀별로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학

교생활적응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어린이 청
소년 행복지수 2018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원자
료의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 학생 총 
7,345명이었다. 표본은 2017년 교육기본통계자료를 기
반으로 학급을 표집단위로 하였고, 학교급, 권역, 지역 규모, 
성별에 따른 크기비례확률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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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ize, PPS)을 활용하여 표집했다[19]. 행복지수조사는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함으로써 OECD 국가 간 횡단 비
교에서부터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
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현 연구에서
는 청소년 분석을 위해 중고등학교 자료를 중심으로 분
석했다. 조사 응답자는 5,14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
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특성은 남자 53%, 여자 47%였
고, 주관적 가정형편 수준은 14.7%가 상, 77.3%가 중, 
6.4%가 하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응답 비율은 수
도권이 45.8%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3.8%로 가장 적
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간의 평균 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Variables M SD
Parent Stress 10.0 4.36
School Work Stress 11.51 4.52
Friend Stress 5.16 2.57
Look Stress 6.68  3.04
Financial Stress 5.88 2.99
School Life Adjustment 1 3.27 .78
School Life Adjustment 2 2.90 .79
School Life Adjustment 3 2.83 .77
Happiness 1 3.88 1.07
Happiness 2 3.81 1.12
Happiness 3 4.05 .97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variables

2.2 측정변수
2.2.1 다양한 스트레스
2.2.1.1 부모스트레스 
부모스트레스는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연구가 

개발한 문항 중 ‘부모님과 의견충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다’ 등을 포함한 총 4문항을 활용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가 .89이다.   

2.2.1.2 학업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연

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
스를 받는다.’ 등을 포함한 총 4문항을 활용했다. 각 문항
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가 .86이다.

2.2.1.3 친구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연

구 개발한 문항 중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
트레스를 받는다’ 등을 포함한 총 3문항을 활용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가 
.85이다.

2.2.1.4 외모스트레스 
자신의 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연구가 개발한 문항 중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
트레스를 받는다’ 등을 포함한 총 4문항을 활용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가 .73이다.   

2.2.1.5 경제스트레스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연구가 개발한 문항 중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을 포함한 총 2문항을 활용
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가 .84이다.  

2.2.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연구에

서 활용한 문항 중 ‘나는 학교 숙제나 시험을 위해 최선
을 다한다’ 등을 포함한 총 3문항을 활용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가 .74
이다.   

2.2.3 행복감
행복감 척도는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연구[19]

에서 사용한 척도로서 ‘나는 삶에 만족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3문항을 활용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로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
뢰도는 Cronbach’s ⍺가 .81이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분석에서는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경제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9호, 2020

164

먼저, SPSS 18을 사용하여 기본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
고, 각 요인별 측정모형을 준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했
다. 다음 단계에는 각 요인의 구조적 관계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AMOS 19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이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으로 분석했다. 구
조방정식 모형의 모수 추정은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했고 적합도는 χ2, TLI, 
CFI, RMSEA 등의 지수를 활용했는데, 모형 적합성의 판
단기준은 χ2은 확률이 .05보다 더 클 때이고, TLI>.90, 
CFI>.90일 때이다[20]. 일반적으로 RMSEA값이 0.10보
다 크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21]. 둘째, 개별 간접효과인 
매개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효과분해를 했는데, 효과
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고자 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했다. 간접효과의 표준오차에 대한 보다 정
확한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bootstrap 절차를 활
용했다[22]. 마지막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행복감 간의 구조에서 남자와 여자집단 간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했다. 

3. 연구결과

3.1 청소년 행복감 모형의 적합성 검증결과
3.1.1 측정모형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 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모형의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TLI, CFI는 각각 .91, .93이었고 RMSEA는 .06로 나타
나 적합도 검증에 따라 측정모형이 대체로 자료를 잘 반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구조모형분
석을 실시했다.  

3.1.2 구조모형분석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경제스트레
스,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적
합도 결과가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시되어있다. 
적합도는 TLI, CFI가 각각 .92, .93이고 RMSEA는 .06
로 전체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Structure 𝜒2 df TLI CFI RMSEA
Model 4327.9*** 209 .92 .93 .06

***p<.001

Table 2. Adolescent Happiness Structural Model Fit

전체구조분석에서 청소년 행복감과 다른 변수와의 관
계성에 대한 결과는 아래 Table 3에 나타나 있다. 청소
년의 행복감에는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외모스트
레스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친구스트레스와 외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학업스트레스가 친구스트레스보다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행
복감에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생활적응은 행복감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성은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와 경제스트레스가 유
의미했는데 부모와 경제스트레스는 부적관계였고 학업스
트레스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경제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경제스트레스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학교생활적응에는 경제적 문제로 받는 스트레
스가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관계는 학생이어
서 학업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생활적응에 
더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는데 이는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Path b S.E.

Happiness<--Parent Stress -.003 .02
Happiness<--School Stress -.235*** .021

Happiness<--Friend Stress -.221*** 024 
Happiness<--Look Stress -.131*** 027

Happiness<--Financial Stress -.015 .027
Happiness<--School Life Adjustment .467*** .025

School Life Adjustment<--Parent Stress -.052*** .016 
School Life Adjustment<--School Work Stress .070*** .016

School Life Adjustment<--Friend Stress -.011 .018
School Life Adjustment<--Look Stress .003 .021

School Life Adjustment<--Financial Stress -.167*** .021
***p<.001

Table 3. Adolescent Happiness Structural Model 
Efficients

다음은 각 스트레스와 행복감 사이의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Table 4에 나타나 있다. 부
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만 학교생
활적응을 통해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가 간접효과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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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했다. 이는 부모스트레스와 경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서 행복감도 감소하
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도 매개효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학업스트레스는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
고 간접적으로 행복감이 높아지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 요인을 통해 행복
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변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라고 가정할 수 있다.  

Path Indirect 
Effect 

Happiness<--School Life Adjustment 
<--Parent Stress -.026***

Happiness<--School Life Adjustment 
<--School Work Stress .036***

Happiness<--School Life Adjustment 
<--Friend Stress -.004

Happiness<--School Life Adjustment 
<--Look Stress .002

Happiness<--School Life Adjustment 
<--Financial Stress -.073***

***p<.001

Table 4. Happiness Structural Model Mediation 
Effects

3.2 남녀 다중집단 구조모형분석
다음은 주요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모형에서 성별 차이

가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다중집단 구조분석을 실시했다. 
다중집단분석은 두 집단의 경로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과 두 집단의 모형에서 각 경로
를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등가제약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두 집단 사이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
는지를 판단한다.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Model 𝜒2 df △𝜒2/
△df(p) TLI CFI RMSEA

Un-
constrained 

model
4443.42 418

89.145/27
(p=.000)

.920 .93 .043

Constrained 
model 4532.57 445 .923 .93 .042

Partial-
constrained 

model
4515.89 434 16.68/11

(p=.118) .922 .93 .043
(select)

Table 5. Multigroup Structural Model Comparison

집단구조모형 검증 결과, 비제약모형과 등가제약모형
의 적합도가 큰 차이가 없고 모델 간 𝜒2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제약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𝜒2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분제약모형을 채택했다. 이는 남녀 두 집단 간 경로가 
부분적으로 같다고 가정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집단이 부
분적으로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집단분석을 통한 행복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청소
년 남녀 간의 경로계수의 유의도와 각 영향력의 결과는 
아래 Fig. 1에 제시되어있다. 

Girl Boy 

Fig. 1. Adolescent Happiness Multigroup Structural 
Model 

두 집단의 경로계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집단 모두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와 외모스트
레스가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여학생들이 더 높았고 친구스트레
스는 비슷했다. 외모스트레스의 결과로는 남학생들이 조
금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도 외
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정적관계에
서는 남학생이 더 강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는 남녀모두  부
모스트레스, 경제적스트레스가 부적인 관계였고 학업스
트레스는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행복감의 관계성에서 남녀 모두 학업스트레
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친구스트레스, 외모스트레
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는 남
녀 모두 경제스트레스가 가장 영향이 컸고, 학업, 부모스
트레스의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녀 각 집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6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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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Indirect Effect Efficient
Boy Girl

Happiness<-School Life Adjustment 
<-Parent Stress -.027 -.022**

Happiness<-School Life Adjustment 
<-SchoolWork Stress .035** .029**

Happiness<-School Life Adjustment 
<-Friend Stress .010 .001

Happiness<-School Life Adjustment 
<-Look Stress -.015 -.013

Happiness<-School Life Adjustment 
<-Financial Stress -.081*** -.070***

**p<.01, ***p<.001 

Table 6. Happiness Multigroup Model Mediation 
Effects

각 스트레스에서 학교생활적응을 통한 행복감으로의 
간접효과 분석결과, 남학생은 학업스트레스와 경제스트
레스가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행복에 간접효과가 유의미
한 매개요인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학업스트레스, 경제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도 학교생활적응을 통한 간접효
과가 유의미했다. 여학생만 부모스트레스가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도 학교생활
적응을 통해서는 행복감에 부적인 간접영향을 주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학
교생활적응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행복감도 낮아지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
활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성에 대해서 분석
했다.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감에는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
스, 외모스트레스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정 스트레스들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감
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 비슷
한 결과로 볼 수 있다[11,13,23]. 학교생활적응도 행복감
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학교적응을 잘할수록 행복
감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4]. 

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성은 부모와 경제
스트레스가 부적으로 유의미했고 학업스트레스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에 부모스트레스와 경제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에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는 이
전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25-26]. 학업스트

레스의 정적인 관계는 학업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청소년일수록 친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을 포함
한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연구에 준할 수 있다[27]. 
즉, 학업스트레스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적응 과정에 긍정
적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정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학업관련 긍정 행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28]처럼 더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둘째, 각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
의 매개효과는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와 경제스트
레스에서만 행복감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모스트레스와 경제적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적
응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부모와 경제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가 학교생활적응을 통해서 유의
미한 간접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학업스트레스는 직접 영향도 유의미하지만, 매개변
수를 통해서도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행복감과 관련해서 학교생활적응이 중요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17,29]. 

셋째, 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과 행복감의 구조에
서 남녀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은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다. 모두 학업, 친구스트레스와 외모스트레스가 행복
감과 부적인 관계였고, 학교생활적응과 행복감은 정적으
로 유의미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연구도 있었으나[18],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구조
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스트레스의 관계성 결과로는 남녀 모두 학업 스트
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친구스트레스, 외모스트
레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신분이라 역시 학업
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
다.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공부 
시간이 긴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는 연구처럼[30], 입시 관련 부담감 때문에라도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친
구스트레스는 청소년  발달단계에서 인지하는 또래의 중
요성이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31,12]. 특
히 청소년들이 외모를 중시하며 고민하는 것은 남녀 모
두에게 중요하며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은
[32] 청소년들과 개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는 남녀 모두 경제스트레
스가 가장 영향이 컸고, 학업, 부모스트레스의 순으로 분
석되었다. 경제취약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저하가 관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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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럼[26] 학생은 남녀 모두 경제적 문제가 적어야 학
교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요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남녀집단의 매개효과에서 다른 점은 남학생은 학업스
트레스와 경제스트레스만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유의미한 
매개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스트레스가 행복감과는 직
접적인 관계가 없다가 학교적응을 통해서는 부적으로 간
접영향을 준다는 것은 빈곤 환경이 사회 적응 손상을 야
기하여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비슷하
다고 볼 수 있다[33]. 

여학생은 학업, 경제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 모두 학
교생활적응을 통해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경제스트레스도 직접 영향이 없다가 매개요인으로는 
유의미했다. 부모스트레스가 간접효과가 나타난 것은 남
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와 학업에 더 민감
하다는 선행 행복감 연구[34]처럼 학교생활적응의 간접
효과와 연관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간접영향 결과에서는 정적관계로 학
교적응을 통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남녀 모두 학교생활적응을 할 때, 학
교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이 줄고 
불가피하게 생겨도 이를 다룰 수 있는 내적 여유와 힘이 
생기게 된다는 연구[35]처럼 매개변수를 통해 긍정적 간
접영향으로 준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추
가적인 연구는 더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들 간
의 관계를 확인했는데 결과에 따라 다음 같은 실천적 함
의를 제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감에는 학업
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관련 요인들을 완화하거나 
증진하는 개입방법을 활용하면 행복감 증진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스트레스 관리에 중점목표를 둔 교육 정책이나 학교에 
대한 유대감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개발도 도움이 
될 수 있고[36], 취약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맞춤형 
적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모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법 지도를 
학교, 가정이 연계하여 시도할 수 있고, 바람직한 외모상
의 정립과 자아상을 강화하는 집단상담[37] 개입도 도움
이 될 수 있다.

둘째, 학교생활적응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 경제적 스
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부모-자녀관
계성 회복프로그램, 가족 상담과 빈곤 가정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의 개선을 위한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매개변인으로서의 학교생활적응 증진에 대한 개
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행복감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업, 경제, 부모스트레스로 인해 학
교생활적응이 안되면 행복감도 감소하는 것처럼, 학생들
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당국의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련된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녀 차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은 스트레스 관리
를 위해 학업 관련 상태와 개별 경제적 상태에 대해 지속
적인 관찰과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은 여기에 추
가로 부모와의 관계성 증진에 중점적으로 개입하여 행복
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개입 방안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로는 특정 패널
자료만 활용했기 때문에 측정변수들이 청소년 자신들만 평
가했고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변수를 더 세분화해서 측정
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더 다양한 자료를 포
함한다면 더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
다. 앞으로의 연구는 각 스트레스들이 더 다양한 집단이나 
세분화된 연령대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추가한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행복감과 영향요인들을 살펴보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며,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개입과 예방의 이론적 기본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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